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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에서 들깨의 화장품 소재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Perilla’s Cosmetic Materials in the Bio Industry

장민아*, 이정민**

Min Ah Jang*, Jung Min Lee**

요 약 한국의 들깨(Perilla frutescens Britten var. Japonica Hara)는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음식에 다양하게 사용

되었고, 긴 재배역사에 비해 연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들깨유는 2023년 9억 8160만

달라에서 2031년까지 18억5455만의 시장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연평균 성장률은 10.6%로 예상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 화장품은 바이오 기술을 토대로 천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을 의미하지만 아

직 학문적 정의는 뚜렷하지 않다. 소비자의 관심이 최근 원료와 성분에 집중되면서 피부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천연물

을 바탕으로 한 물질에 관심이 보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생산하는 천연추출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

내 들깨박에 대한 화장품 원료 및 소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선행논문 및 문헌연구들

을 통해 들기름 착유 후의 들깨박에 관한 연구에서 우수한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는 다량의 페놀성 화합물이 함유

된 것으로 나타나 피부미용 효능의 항산화 및 항염증효과, 미백효과와 항비만 효과를 모두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이오산업 화장품 소재로서 천연추출물인 들깨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

다.

주요어 : 바이오산업, 바이오화장품, 화장품소재, 티로시나아제, 들깨

Abstract Korean perilla (Perilla frutescens Britten var. Japonica Hara) has been used in various ways in food 
since before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it has not been systematically studied due to its long cultivation 
history. However, the global perilla oil market is expected to reach $1,854.55 million by 2031, up from $981.6 
million in 2023, with a CAGR of 10.6%. In the bio industry, bio cosmetics refer to cosmetics that contain 
natural ingredients based on biotechnology, but there is still no clear academic definition. As consumers' interest 
has recently focused on raw materials and ingredients, interest in substances based on natural substances that 
enhance skin metabolism is increasing. Despite the importance of natural extracts produced domestically,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on domestic perilla seed as a cosmetic raw material and material.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previous papers and literature studies condu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on perilla seed 
after oil extraction, and it was found that perilla seed contains a large amount of phenolic compounds with 
excellent radical scavenging ability, and thus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whitening effects, and anti-obesity effects of skin beauty.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various studies on perilla, a natural extract, as a bio-industry cosme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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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바이오 산업에서 헬스부분은 2022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성과와 더불어 한국 바이오 산

업은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인 163억 달러를 초과 달성

하였다 [1].

바이오테크놀로지, 식품과 농업, 의료기기, 의약품 등

생명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포괄하는 개념을

바이오산업이라 한다 [2]. 2016년 바이오산업은 9.61조

원의 시장 규모에서 2019년 14.29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천연물을 동물, 미생물 생물체, 식물에서 유래한 가공

또는 제조한 산물을 제품화 할 수 있는 것을 바이오소

재로 일컫는다 [3].

국내 산업 소재화를 위해 해양 바이오 수산부산물에

대한 원재료의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공급을 바탕으로

대량 수급의 한계를 극복하는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따라서 현재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환경

적요인은 윤리적 사회적 측면은 물론 계속 발전하는 과

학적 연구의 영역에서 이러한 바이오소재는 새롭게 볼

수 있는 대안이다 [5]. 하지만 바이오소재의 건강기능성

식품에서는 최종 제품 가격에서 비중이 높은 반면 천연

성분 화장품과 천연물의 약품 등에서는 바이오소재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낮다 [6].

천연 추출물 또는 친환경 화장품이 바이오 화장품은

대표적이고 [7] 이와 같이 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 화

장품은 바이오 기술을 토대로 천연 성분을 포함하고 있

는 화장품을 의미하지만 아직 학문적 정의는 뚜렷하지

않다 [8]. 하지만 소비자의 관심이 최근 원료와 성분에

집중되면서 피부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천연물을 바탕

으로 한 물질에 관심이 보다 늘어나고 있다 [9].

들깨(Perilla Frutescens L.)는 꿀풀과에 속하는 동아

시아에 일년생 초본 식물로 자생한다 [10]. 그리고 인도

의 고지와 중국 중남부 등이 들깨(Perilla Frutescens)는

원산지이자 한국에서도 재배되고, 들깨는 리놀렌산이

불포화지방산 중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착유한 기름으로 섭취한다 [11]. 또한 착유한 들기름의

들깨박에는 페놀성 화합물이 높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우수한 라디칼 소거능이 확인되었다 [12]. 이

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들깨박에 대한 화장품

원료 및 소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최근 5년간의 선행논문, 간행물, 문헌연구, 인

터넷자료(국내바이오산업정보서비스)을 통해 한국 들깨

의 바이오산업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기능과 활용 가능

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화장품 소재

의 원료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

Ⅱ. 연 구 방 법

2.1 이론적 배경 및 연구내용

국내바이오산업업체의 2022년 1년간총 13조 2,671억

원의 투자 현황이고, 바이오 산업 부분은 총 4조 1,255

억 원으로 총 투자금의 31.1%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

산업부문 연구개발비는 33.2%(2조 3,853억원), 시설투자

비는 28.6%(1조 7,40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

산업부문 최근 3년 간 연평균 총 투자 증가율은 21.6%

로 나타났다 (그림 1).

(unit : KRW 1 million, %)

source : 2020–2022 Bioindustry Investment Trend

그림 1. 바이오산업 현황
Figure 1. Bioindustry‘s Investment Status

최근 5년간 바이오서비스산업 30.7%, 바이오의료기

기산업 29%, 바이오장비및기기산업 27% 순으로 연평

균 증가율이 나타났고, 한편 바이오환경산업은 7.1% 추

세로 감소하게 나타났다. 바이오의료기기산업과 바이오

서비스산업이 전년 대비 각각 86.7%, 77.9%로 증가한

반면, 바이오환경산업은 35.2%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표 1).

들깨는 민트과에 속하며, 들깨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

한 들깨 기름은 천연 기름입니다. 현재 전 세계 들깨유

는 2023년 9억 8160만 달라에서 2031년까지 18억5455만

의 시장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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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로 예상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2). 이것

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오메가-3 지

방산의 좋은 공급원으로 암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건강상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피부관리 제품의 인기 있는 성분으로 보습과 노화

방지 효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4].

source : Business research insights

그림 2. 국제 들깨유 시장규모, 2031
Figure 2. Global Perilla Seed Oil Market Size, 2031

국내 통계청의 2013년에서 2015년의 농작물생산량조

사에 따르면 들깨가 참깨보다 두배 이상 7만6천톤으로

생산되었고, 전체생산량의 50%이상 경기, 강원, 충청지

역에서 생산되었다. 또한 식품 중 종실류의 천연유래

보존료(안식향산, 소르빈산)을 분석한 결과 유지종실류

의 경우 참깨에서 가장 높은 안식향산 검출평균

(15.51mg/L)을 보였고 목화씨, 홍화씨, 흑임자, 해바라

기씨 순이었고 들깨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소르빈

산이 정량한계 이상으로 검출된 해바라기씨와 목화씨

에 대하여 나타났고 들깨에서는 소르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15]. 이처럼 국내 생산이 많은 약용작물의 중장

기 전략을 종자 생산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제시하

고,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바이오소재의 원료로 이용

되는 약용작물의 소비행태로의 소비 전환이 이루어지

고 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16].

바이오화장품 산업에서 약용작물의 가격이 1% 증가

하면 화장품산업에서 수요는 –1.398%로 낮아지는 관

계가 나타났고, 화장품 생산액에 대한 경우 0.3932로 예

측되어 화장품 생산액이 1% 증가할 경우 이는 약물작

용의 수요는 0.3932% 증가하는 결과로 분석 되었다

[17].

따라서 기존 들깨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

경한 외(2020), 들깨박으로부터 항산화 활성 물질의 동

정, 김해은 외(2021), 들깨의 생육단계와 부위별 기능성

화합물 함량 비교 분석, 오혜린 외(2022)의 들깨박을 첨

가한 식물성 쌀쿠키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특성, 서여

월 외(2023)의 '다유들깨'품종의 하배축에서 캘러스를

통한 고효율 식물재분화 등에 관한 생리 기능성 활성

연구들은 확인되었지만 바이오 산업의 화장품 소재에

관한 들깨의 화장품 소재에 대한 연구는 이루워지지 않

아 본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Industrial category
Bio
phamaceutical

Biochemical
and
Bioenergy

Biofood
Bio
environmental

Biomedical
Equipment

Bioinstrument
and
Bioequipment

Bioresource Bioservice

2018
Invest amount 1,536,020 219,180 210,377 17,168 165,315 9,042 12,091 230,653
Distribution
Ratio

64.0 9.1 8.8 0.7 6.9 0.4 0.5 9.6

2019
Invest amount 1,694,527 246,320 211,224 20,411 156,733 15,741 13,571 234,427
Distribution
Ratio

65,5 9.5 8.1 0.8 6.0 0.6 0.5 9.0

2020
Invest amount 1,809,555 192,793 186,206 22,155 264,241 27,985 14,099 271,271
Distribution
Ratio

64.9 6.9 6.7 0.8 9.5 1.0 0.5 9.7

2021
Invest amount 1,822,435 208,646 151,734 16,764 304,018 31,809 13,857 720,679
Distribution
Ratio

55.7 6.4 4.6 0.5 9.3 1.0 0.4 22.0

2022
Invest amount 1,905,706 178,041 142,304 10,860 567,507 27,431 11,521 1,282,125
Distribution
Ratio

46.2 4.3 3.4 0.3 13.8 0.7 0.3 31.1

표 1. 2018년 ~ 2022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전체 투자 변화 추이
Table 1. 2018-2022 Bioindustry's Trend in Overall Size of Investment (unit : KRW 1 mill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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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들깨에 관련된 최근 5년 동안의 기존

연구사례들을 바탕으로 현황과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

하였다. 현재까지 들깨의 대부분은 식품에 사용되고 있

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로 인해

친환경적 바이오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치를 알리며 더

나아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환경오염을 예

방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들깨의 시

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연구 사례 조사를 통하여 바이오산업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치를 분석함과 동시에 바이오산

업의 화장품 소재로서 들깨의 효율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Ⅲ. 연 구 결 과

3.1 바이오산업 화장품 소재의 활용 분석 결과

3.1.1 들깨의 소재 활용 분석 결과

한국의 들깨(Perilla frutescens Britten var. Japonica

Hara)는 고소한 특이취의 향으로 잎과 종자 모두 음식

에 다양하게 재료로 사용되고, 특용작물 중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의 하나이며 [18], 긴 재배역사에 비해 연구

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수량으로 환금작물로

서 보기는 어렵다 [19]. 하지만 들깨박과 참깨박과 같이

재활용업체에 부패성이 없어 유상으로 판매되어 사료

로 생산되고 있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이유는 안정적

인 수요 확보가 되어 있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

기물에서 제외되어 관리상에 문제가 없었다 [20].

착유한 들기름에서 들깨박이 약 65% 만들어지고, 주

로 동물의 사료나 비료로 소모되고 나머지는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들깨박 향이 강해질

수록 기호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들깨박 첨

가량이 20% 이상이면 오히려 향이 너무 강하여 기호도

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21].

전라남도 시안군에서 2018년 5월에 채취한 들깨를

사용하여 들깨박의 열수 추출물의 DPPH 및 ABTS 라

디칼을 활용한 라디칼 소거능 평가에서 IC₅₀값이 각각
167.5, 29.0으로 우수한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게 나타

났다 [22]. 이처럼 다양한 식물체에서 발견되는 식물화

학물질(phytochemical)로 페놀산(phenolic acid)은 여러

가지 생리활성인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항당뇨, 항비

만, 항산화, 항염증, 항암, 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을 가

지고 있다 [23].

전북 고창에서 재배된 들깨박의 수용성 다당류 추출

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cellulose 및 hemicellulose 효소

분해한 모두 24시간 경우 가장 높게 11.86 mgTA/g,

12.92 mgTA/g으로 나타났고, 항산화 활성도 가장 많게

나타났다. 즉, 효소적 분해에 의해 들깨박으로 부터 항

산화 활성을 가진 수용성 다당류 추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비단백질 일종으로 GAVA

(Gamma Aminobutyric acid)는 주된 억제성 중추신경

계의 신경전달물질(Inhibitory Neutramsmitter)로서 잘

알려져 있고 [25], 뇌의 대사를 증진하는 산소공급을 증

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의 체내에서 일부인 Acetylcho

line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GABA는 한다 [26].

GABA는 인체내에서 Collagen 합성을 촉진시키는

섬유아세포 증식을 촉진하여 노화 억제 물질로 알려져

있고 화장품에 이미 도입되어 사용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7]. 들깨의 생육단계와 부위별 기능성화합

물 함량 비교 분석 연구에서 GABA 분석 결과는 파종

6일 후, 8일 후에 0.33mg/g, 0.30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이 각각 검출되었고, 그 후에 점차 감소하는 결과

를 보였다. 또한 남천들깨가 보라들깨보다 GABA 함량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들깨의 바이오산

업에서 소재로서 사용시에 최적의 조건과 수확시기는

자연광 조건의 파종 후 6일에서 8일 사이의 새싹들깨가

GABA의 함량이 제일 좋은 수확시기로 나타났다 [28].

반면 중국과 일본 들깨 수집 자원의 생육 특성 및

페놀 성분 분석 연구결과에서 국내 들깨에 페놀 화합물

이 중국, 일본 수집종 결과와는 다르게 높게 함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9].

우리나라의 유류의 기원은 통일신라시대 이전으로

생각되고, 전래 주식인 미곡과 함께 술, 장, 된장, 젓갈,

포 등의 음식들과 함께 장기보관이 가능했던 것들과 포

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유류의 사용이

더불어 보편화 되었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30]. 이와 같

이 예로부터 들깨를 많이 먹어온 우리나라와 달리, 일

본은 들깨 대신 비슷한 향미를 가진 차조잎을 먹어왔

다. 따라서 원재료 부족 등 들기름 생산 기반이 취약한

일본은 들기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08

년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오른 한국산 들기름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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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이토요카도 등 5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판

매되고 있으며 2015년 일본시장에서 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3.1.2 바이오 산업의 화장품 소재 연구 분석

최고 유망 분야로 전망되고 있는 바이오 화장품은

지속적인 건강한 피부 유지를 목표로 하므로 단기적 효

과의 합성 재료 대신, 유기농 재료나 약용 식물 같은

천연 원료를 이용하며, 효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제품들을 뛰어넘는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 바이오

소재를 통해 제조 과정에서 부터 인체에 유해 성분을

극소화하고, 바이오 화장품은 자연 친화와 지속 가능성

을 고려하여, 일반 화장품보다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

하고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32]

요즘 천연성분, 유기농, 그린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들이 소비자 건강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

가 더욱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할랄산업은 연간 20% 이상의 비율로 꾸준히 성장하고,

전체적인 무슬림 공동체의 요구에 순수한 제품을 만들

기 위해 과학적 조사가 엄격히 요구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할랄화장품은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를 초월한

다고 하였다 [33].

친환경 활동이란 화장품 기업에서의 자연에서 가져

온 원료를 사용하고 [34], 최소화한 가공과정을 거치면

서 포장 및 유통, 재순환을 통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생하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소비활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35]. 또한 지각된 이미지

는 친환경 활동을 하는 화장품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는 화장품 구매로 이어짐을 확인 하는

결과였다 [36]. 이와 같이 뷰티 소비자의 환경의식 수준

이 클린뷰티 브랜드 애착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연구에

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지식과

인간과 환경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소비자 효과성 지

각이 클린뷰티 화장품 구매 의도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3.1.3 바이오 화장품 들깨 소재 연구 분석 결과

폴리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비타민류는 채소와

과일에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예방 및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free radical 생

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보고되었다

[38]. 최근 천연물 소재 및 그 유효성분을 기반으로 질

병을 예방하고 산화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39,40]. 들기름 착유 후의 들깨박에는 우수

한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는 다량의 페놀성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41].

약용들깨(Perillae folium)는 일년생 식물로 꿀풀과

(Labiatae)에 속하고 잎끝이 날카로롭고 입자루가 긴게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자색을 띄고 있다. 최근까지 항산

화 활성, 항균, 항염증, 항알레르기에 대해 알려져 있지

만, 최근 활발한 연구들을 통해 멜라닌 생성 저해 및

미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43].

들깨의 항염증 효능은 nitric oxide 저해활성을 세포

주(RAW264.7)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들깨박과 탈지

들깨박 추출물은 유의적으로 NO(nitric oxide) 생성을

억제하였고, 특히 무처리군과 비슷한 수준까지 200 μ

g/mL의 농도에서는 NO생성을 억제하였다. 들깨박과

탈지들깨박 추출물의 염증관련 biomarker의 발현양상

을 측정한 결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을 감소시켜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나타났다 [44].

비타민나무열매, 블랙베리잎과 약용들깨잎의 추출물

복합제를 이용한 복합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결

과에 따르면 천연추출복합물이 단독추출물 처리군 보

다 미백의 지표인 tyrosinase 억제도 높은 억제 효율을

나타내었고, 양성대조군보다도 높은 미백활성도를 나타

내었다. 또한 천연추출복합물의 농도(15.6 µg/mL)에서

부터 음성 대조군 대비 tyrosinase 억제 활성의 농도가

19.2%로 높게 나타났다 [45].

미백 효능은 들깨박과 탈지들깨박 추출물은 독성이

없는 농도범위에서 멜라닌 생합성 억제능과 tyrosinase

활성을 B16F10 세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유의적으

로 멜라닌 생합성과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였다. 이

는 모두 200 μg/mL의 농도에서는 두 추출물은 식약처

에서 고시한 미백소재인 albutin과 같은 수준으로 멜라

닌 생합성을 억제하였으며, 400 μg/mL의 농도에서는

멜라닌 생합성 효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깨박의 피부미용 효능 평가연구에서 피부세포생존

율이 UV 처리군 대비 10, 20 μg/mL의 농도에서 5%,

44%로 각각 증가함에 따라 피부세포를 보호함을 확인

하는 결과였다. 또한 들깨박의 Rosmarinic acid가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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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항비만에 우수한 효능을 보인 들깨박과 탈지들깨

박 추출물에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HPLC로 분석한

결과 들깨박 추출물, 탈지들깨박 추출물은 1 g당 22.25

mg, 1 g당 21.86 mg 함유량을 보였다. 이는 들깨박은

착유 후에도 영양 및 효능 성분이 다량 존재하며, 특히

효능 지표물질인 Rosmarinic acid가 들기름과 함께 착

유 되지 않고 잔존하여 다양한 기능성 효능에서 우수한

효능을 보인다고 확인되었다 [46].

Bio cosmetic
effects

Mechanisms result References

Anti-wrinkle
anti-oxidizing
(DPPH,ABTS)

167.5, 29.0(%)
[22],
[24],[28]

Anti-inflamma
tory

Inhibition of
Nitric oxide

200 μg/mL [43], [44]

Cell
regeneration

Regeneration
of skin tissue

11.86, 12.92 [45]

Whitening
Inhibition of
Tyrosinase

200 μg/mL [44, 45]

Fragrance Scent Less than 20 [21]
source : Reconstructing Previous studies.

표 2. 들깨의 소재 활용 분석 현황
Table 2.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Perilla seed material
utilization

Ⅳ. 결 론

국내 통계청의 농작물 생산량조사에 따르면 들깨가

참깨보다 두배 이상 생산되었고, 최근 천연성분, 유기

농, 그린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하는 제품들이 소비자

건강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생하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소비활동을

하는 바이오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에도 점차 확되될 것으로 보여 세계화에도 빠르게 대응

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바이오산업 화장품 소재로서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

란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화장품 소재로서 들깨의 다양

한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이 마련된다면 국내

바이오 화장품 시장에서의 수출은 가속화되고 일본 뿐

만 아니라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를 바탕으

로 향후에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들이 마련

되어 바이오 화장품 소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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